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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02. – <슈팅스타> 시즌 2는 은퇴 후 제대로 진짜 축구를 즐길 줄 알게 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K3리그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지난 7R에서 긴 기다림 끝에 감격의 첫 승을 거둔 ‘FC슈팅스타’가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며 진정한 ‘원
팀’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보여줬다.

‘레전드리그 2025’ 최종전의 상대는 ‘부산교통공사축구단’으로, 최용수 감독은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전술 변화와
선발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에 마지막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몸을 아끼지 않는 불굴의 투지로 맞선 ‘FC슈팅스타’ 선수들이었지만,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은 폭풍 같은 공격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럼에도 ‘FC슈팅스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잦은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치렀고, 마침내 폼이 올
라온 구자철이 동점골을 성사시키며 반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추가골이 터졌지만 구자철과 박기동의
완벽한 추격골로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레전드’다운 투혼을 보여줬다.

비록 최종 8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등권이라는 아쉬움을 자아냈지만, 새로운 도전과 한계 없는 성장으로 가득했던 ‘FC슈팅스타’
의 레전드리그 도전은 뜨겁게 막을 내렸다. 최용수 감독은 “마지막 경기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싶었다. K3리그가 상당히 우리한테
는 버거웠을 것이다”라고 초반의 마음가짐을 회고했다. 이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두려운 팀들이 없겠구나”라고
전해 그간 쌓인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박지성 단장은 “레벨 차이가 나는 팀들과의 경기였음에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
을 줄 수 있는 경기들을 보여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선수들을 다독이며 마지막을 기념했다.

이렇게 끝까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다시 한번 스포츠 예능의 정점을 찍은 <슈팅스타> 시즌 2는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주역들
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진정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 라운드 치열한 승부를 펼친 것은 물론, 각 구단과 선수들에
얽힌 서사까지 섬세하게 담아내며 세미프로 축구를 비롯한 K리그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여기에 매회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는
예능적 재미까지 더해져, 축구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또한 시즌 중 트라이아웃을 통해 발탁된 유소년 선수들
에게 성장의 무대를 제공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예들의 가능성을 확인케 했다.

<슈팅스타> 시즌 1부터의 연출을 맡아온 조효진 PD는 “이번 시즌은 한 단계 올라간 만큼 선수들도 더욱 독한 마음으로 자신의 존
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고, 시간이 걸려도 믿고 기다려주시길 바랐다. 행복 축구에 이어 믿음 축구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최용수 감
독님과 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통해 스포츠 예능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폭넓은 시청자층을 사로잡
는데 성공한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와 시즌 1의 전 회차는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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